
두 개의 설계도 ∮

그리스도인이 인식해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

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있다는

것입니다 건축자는 설계도를 보고서 지어야 할 건물의 모습을 앞서.

상상하고 그 상상의 집을 현실에 옮기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

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건축자와는 다릅니다.

주님은 위대한 건축자로서 그 나라를 온 우주에 건설하고 계십니다.

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.

지금 우리는 그 나라 건설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.

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할 집은 하나님이

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, .

어떤 건축업자가 이층집을 짓고 있었습니다.

층을 건축할 때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1 .

그러나 층을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2 .

준비한 목재들도 맞지 않았고 설계도의 모양도 집의 틀과,

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.

그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.

집을 위한 설계도가 두 개였던 것입니다.

건축업자는 낡은 설계도는 버리고 새 설계도를 따라 건축하기

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. .

우리도 때때로 두 개의 설계도를 가지고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.

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설계도이고 다른 하나는,

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만든 설계도입니다.

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살다가 마음이

바뀌면 내 의지대로 만든 설계도에 따라 살아갑니다.

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

따를 때 잘 건설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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